
동아시아 경제포럼을 축하합니다. 각국에서 오신 참가자 여러분을 진심으로

환영합니다.

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입니다.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

성을 조화시키며 통합과 협력의 질서로 나아가야 합니다.

한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,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디딤돌이 되고자

합니다.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, 동북아 물류와 금융, R&D 허브로 발돋움

해 나갈 것입니다. 여러분의 진지한 논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이번 포럼의 큰 성공을 기대하며,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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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심복합도시와 175개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에 이르기까지 약속한 과제들을

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. 687개의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했고, 지

방재정 확충과 자율권 확대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방을 변화시키는

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참석자 여러분,

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은 정파나 정권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. 나라의 장래를 위

해서 결코 늦출 수 없습니다. 지방만의 일도 아닙니다. 지방은 물론 수도권의 발

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.

균형발전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도 규제개선과 발전대책 수립 등으로

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. 지방이 살기 좋아져야 수도권도 과밀과 집중의 폐해

를 극복하고 보다 더 쾌적하고 경쟁력 있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지역혁신만이 희망입니다. 중앙정부와 지방정부, 수도권과 지방이 힘을 모아

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열어 갑시다. 반드시 성공해서 보람을 함께 나눕시다.

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


